
물이 흐르는 광야를 찾았으나… 

                                                                                                     - 이빌립  

광야에서 기도에 전념해야겠다는 소원이 마음에 가득 차 많은 곳들을 찾아 다녔다. 한국 

보은 산골에서 3 년을 지낸 후에는 미서부 광야를 가야 한다는 이유 없는 소원이 나를 

재촉하였다. 결국 캘리포니아 남쪽에서 북쪽까지 많은 곳들을 찾아 다녔다. 마음은 

광야를 찾는다 하면서 발길은 산 좋고 물 좋은 곳을 찾아 다니고 있었다. 남가주 광야는 

물은 찾아 볼 수 없었고 메마르고 황량한 땅이었다. 북가주로 달려가니 큰 나무도 많고 

물도 흐르는 땅들이 나타났고 땅값도 저렴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북쪽으로 3 시간 

거리에 있는 레딩 부근에 개울이 흐르고 나무도 우거지고 기도하기에 좋은 넉넉한 바위 

땅들도 있는데 가격도 적당했다.  

마침 새벽 기도시간에 읽은 여호수아 15 장에 갈렙이 딸 악사에게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나는 이 땅이 예비하신 곳이 아닌가 생각하며 다시 한번 가 

보고자 개스를 넣기 위해 주유소에 들렀다. 그런데 들어 가면서 도로 턱에 타이어가 

부딪치면서 앞뒤 바퀴가 동시에 펑크가 나버렸다. 수십년 운전하면서 이렇게 앞뒤 

타이어가 동시에 펑크 나긴 처음이었다. 다들 하늘이 그 땅에 가는 길을 막으신다고 

하였고, 조언하시던 분들도 부정적이었다.  

결국 혼자만 마음에 들어 하던 그 땅을 포기하고 원점으로 돌아와 기도하던 중에 남가주 

필란에 있는 이곳으로 인도 받았다. 유대 광야와 비슷한 황량한 넓은 땅에 낡은 모빌 

하우스가 있다. 태양광 전기부족으로 밤에는 등불을 켜야 했고, 겨울에는 가끔 비가 

오면 천장에선 이곳 저곳에서 비가 새였다. 그러나 고독하고 한적한 환경이라 기도에 

전념하기 원하는 순례자에겐 좋은 장소였다. 

 

오직 기도와 노동에 전념하기까지… 

광야에 오기 전에는 공동체 훈련사역도 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었다. 함께 동역할 가능성 

이 있는 곳을 찾아 이곳 저곳을 두드려 보았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기도와 노동에 

전념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변하여 갔다. 특히 이곳에 들어온 이래 오직 기도와 찬양 

그리고 노동에 전념하며 다른 사역에 대한 욕심을 다 내려 놓게 되었다. 미국에 왔고 

보고할 사역도 없으니 예상했던대로 여러 교회들의 후원이 중단되었다. 그런데 여러 

변화에도 불구하고 10 여 교회들이 여전히 후원하고 있다. 물질 후원이 중단되면 기도 

의 줄이 끊어지고 만다. 조금이라도 후원을 계속하면 기도의 교통이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기도의 교통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 작은 액수라도 후원이 계속되길 바란다.  

이전엔 무언가를 해서 많은 열매가 있어야만 주님께 영광 돌린다고 생각했고 보람을 

느꼈다. 그러나 지금은 그저 주님 앞에 조용히 있는 자체가 보람이고 감사다. 사역의 

내용도 없고, 보고할 것도 없고, 자랑할 열매도 없지만, 선교사 36 년간 이전에 누리지 

못한 자유를 누리고 있다. 특히 아침 저녁 7 번의 찬송 기도를 통해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다. 이전에는 많은 양의 기도와 응답을 통해 뿌뜻함을 느꼈다. 이것도 자본주의의 



영향을 받은 결과이다. 그런데 이제는 그저 찬양 가운 데 주안에서 머무는 자체가 

보람이다. 찬양 중에 영감이 떠오르고 감사와 간구와 도고가 올라간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7 년간 중국 선교를 꿈꾸었으나 필리핀으로 인도하셨다. 6 년후엔 다시 중국으로 부르 

셨다. 중국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려했으나 결국 떠나게 하셨다. 철수 후에도 계속 무언 

가를 열심히 함으로 사명을 감당코자 생각했으나 이젠 다 내려놓고 광야에 살라 하신다. 

이전엔 40 년 계획을 세웠으나 이젠 앞으로의 계획도 없다. 다만 심자매의 부탁으로 

3 년 후에는 고국으로 돌아 가겠다고 약속했다. 그후의 여정은 하늘에 맡길 뿐이다...  

1 년이 지나면서 전기가 가설되고 지붕도 완전 수리가 되었다. 비가 새어 몇 군데 무너 

져 내린 천장만 수리하면 삼성급 처소는 될 것 같다. 나그네에게 이곳의 문은 열려 있다. 

조금 불편하지만 가난한 마음으로 누구라도 오신다면 환영이다. 무료 장기 숙박도 환영 

이다… 

 

**기도제목은 

-회개의 문이 열리는 기도처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생수가 솟아나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소서! 

 

 


